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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 방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 줄마를 

선언한 분들의 관심

이주열 남서울대학 

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벌써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대상자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매일 

매일의 활동까지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들은 국민적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무척이나 분주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일반 서민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듯 하다. 대통 

령이 되실지도 모를 분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외된 계층에겐 큰 힘 

이 되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과 함께 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방문지 역과 만나는 대상자가 다 

를 뿐 관심 영역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매일의 활동 뉴스가 특별할 수가 없으며 , 국민들도 

큰 관심이 없다.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우리 사 

회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모두 다 거론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하 

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 그 역할에 합당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역할에 합 

당한 분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여러 의견 

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 

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제안하고 싶다.

희귀성 질환이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에이즈 감염인 

및 환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 준다면 사회적 편견해소 뿐만 아니라 에이즈 퇴치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과 비교할 때 에이즈 감염인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만 에이즈 감염인 및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외국과 

차이가 없다. 또한, 조금만 노력하면 에 이즈 완전 퇴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이즈 문제는 대통령이 관 

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감염인 및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퇴치운동에 

는 온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대통령 후보의 

입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 날로 국내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것이 

다. 행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들 

중 한 분만이라도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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